국민 여러분, 야구팬 여러분, 그리고 야구 관계자 여러분
KBO 커미셔너 정운찬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큰 성원에 다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당초 목표대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안게임 야구 3연패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스포츠인 야구는 아시안게임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외형의 성과만을 보여드리고 만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구무언’입니다. 그러나, 입다물고 시간이 지나기만 바랄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O와 한국야구 대표팀에 대해 지적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을 뼈아프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를 지켜보며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KBO가 ‘국위 선양’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과거의 기계적 성과 중시 관행에 매몰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국민과 야구팬들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경기장 안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가치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한국 야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KBO 커미셔너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가대표 선발과 국가대표팀 운영 등 주요 사안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조정해 내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병역문제와 관련된 국민정서를 반영치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KBO는 적극적으로 나서 소통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야구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1차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응용 회장님과 함께 프로와 아마추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BO KBSA 한국야구미래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한국야구미래협의회의 여러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연구, 토의하여 자랑스럽고 경쟁력을 갖춘 선수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야구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갖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겠습니다. 또한 한국야구미래협의회 조직 내에 TF팀을 구성해 국가대표 운영시스템, 야구 경기력과 국제 경쟁력 향상 및 부상 방지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그리고 초중고 대학야구의 활성화 및 실업야구의 재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목표는 한국프로야구 산업화를 위한 KBO리그 제도 확립 및 개혁입니다. 어제 열린 KBO 리그 이사회에서 회원사 대표들과 외국인선수 계약 금액 상한선을 비롯하여 FA 및 드래프트 제도, 최저임금, 금년에 경험한 혹서기에 대비한 경기 시각의 탄력적 운영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국야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야구에 대한 의혹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날카로운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KBO 직원들은 언제든 두 귀와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KBO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팬 여러분의 성원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공정한 야구’, ‘국민과 함께하는 야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